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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치 작전

나    운   영

   

   대학 입시 계절이 돌아오니 입시 전쟁, 입시 지옥이란 말이 생각난다. 도대체 이런 살벌한 단어를 누가 만들어 

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실감 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.

   십오륙년 전만 하더라도 학관이니 학원은 재수생만 다니는 곳이었는데 요즈음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재수생과 

의좋게 다니는 곳으로 바뀌어 버려 학관, 학원마다 초만원의 성업을 이루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?

    즉 중·고등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(?) 학원을 안 다니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니 그렇다면 차

라리 중·고등학교를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? 어째서 재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밤늦게까지 

학원가를 헤매 다녀야만 하도록 되었는가?

    그런데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이 있으니 소위 '눈치 작전'이란다. 입학원서 마감 시간을 목전에 두고 가장 비율

이 낮은 학교나 학과를 골라 지원하는 수법을 말하는 모양이니 이런 모순이 또 있을까? 사랑하는 자녀의 적성에 

맞건 말건 우선 붙여 놓고 보자는 것이니 더욱 한심하다.

    대학 진학의 목적이 무엇인가? 눈치 작전으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뺏지를 달고 다니는 것 — 그 자체가 목적

이란 말인가? 외국의 경우에는 교수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간판만 보고 선택하는 경

향이 아직도 많고,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명 교수를 따라 대학을 옮겨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란 

보기조차 힘드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.

   재수생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눈치작전을 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장

래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끔찍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. 그러나 입시생들이여! 

턱걸이라도 좋으니 제발 붙어만 다오! 왜냐하면 낙방에서 오는 좌절이란 그대들의 인생 항로에 있어서 씻을 수 

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 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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